쿠니 도모코스 박물관 

우리 박물관에 오시는 것을 환영합니다! 대략적 가이드의 도움으로 성 안의 상설 전시물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타타 성
타타 성은 1400년경 나중에 독일-로마 황제가 된 헝가리 왕 지기스문트가 건설되었습니다. 1층에 있는 축소 모형 모형을 보시면 물로 보호된 왕성 건물의 15세기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터키 전쟁 중에 타타 성은 군사 행사의 현장인 터키 점령의 국경을 지키는 요새가 되었으며, 그 중에 15번의 포위 공격을 받았습니다. 평소의 아름다움을 지닌 이전 성은 파괴되었으며, 터키 전쟁 이후에 날개 하나와 탑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성 건물은 1954년부터 도시의 박물관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박물관의 이름은 18세기 지역 도자기 공장의 책임자이자 아름다운 토기 접시 제작자였던 도모코스 쿠니의 성명을 따서 지어졌습니다.

로마 석조 박물관 (라피다리움, 1층)
서기 1세기부터 현재의 타타 시를 포함하는 오늘날의 트란스다뉴비아 지역은 판노니아 속주로서 로마 제국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다뉴브 강을 따라 "라임" 경계선의 일부로 부르주아 소도시로 둘러싸인 인근 브리게티오 (현재 Szöny 지역)에 군사 캠프가 설립되었습니다. 우리 석조 갤러리에서 볼 수 있는 석조 기념물의 대부분은 이 지역에서 나옵니다. 
조각한/새긴 돌 중 일부는 묘비이고 일부는 제단석입니다. 
고인은 바닥에 고인을 기념하는 라틴어 비문이 새겨진 조각된 돌(비석) 위에 얹혀 있으며, 그의 직업, 연, 돌을 놓은 사람, 통치 중인 카이사르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윗부분에 고인과 그 가족의 부조 이미지가 있습니다.
제단 돌은 다양한 신들이 자신들을 해로움으로부터 보호해 주거나 소원을 성취했다고 생각했을 때는 감사의 마음으로 그에게 바치는 봉헌 선물이었습니다.

중세 석조 박물관 (라피다리움, 1층)
타타 성 발굴 당시 발견된 라피다리움 내벽에는 난간 파편, 난간 조각과 뒤틀린 창문 칸막이 기둥 등 옛 왕실 성에 속했던 조각품을 볼 수 있습니다. 타타 지역에서 발견된 붉은색 대리석 묘비에는 마스터 마르튼과 그의 아내 마르기트의 이름이 새겨져 있으며 1492년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홀 중간과 외벽에서는 독특한 중요성과 품질을 지닌 중세 수도원과 인근 Vértesszentkereszt 수도원의 석조 기념물을 볼 수 있습니다. 수도원의 후원자는 Csák 일족이었습니다. 이 건물은 시토회 수도회 명령에 의해 사용되었으며, 위대한 사원 건설의 시작은 약 12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교회는 평면도와 외관이 독특했으며 조각 장식이 매우 풍부했습니다. 이번 전시에는 인간 위에 숨어 있는 악을 상징하는 용뱀, 사자와 같은 교회 기둥의 상징적인 동물 형상이 전시됩니다. 문설주에서 선지자의 형상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열쇠를 쥐고 있는 성 베드로의 형상과 악의 상징인 밧줄에 걸린 사자의 형상도 볼 수 있습니다. 

중세 시대의 평일 (1층)
이웃 마을인 Baj 외곽에 있는 Öreg Kovács Hill을 발굴한 결과 주변에 묘지가 있는 아르파드 시대의 고층 건물이 드러났습니다. 옆에 있는 마을의 일부인 마을 주인의 저택도 발견됐다. 제작품들이 중세 시대의 마을 생활을 모방하는 방에서 전시된다.
발굴된 교회와 마당 모형 옆에 16세기부터 집주인의 하인의 집의 제작된 타일 난로, 구석에 있는 소나무 목재된 건물이 보일 수 있다. 이 시대에 난로는 여전히 드물었는데 스토브 타일 조각으로 구성된 풍부한 유물은 매우 가치가 있다. 예를 들어, 또 다른 재미있는 사실은 냄비 조각들로 요리되었던 음식들을 확정할 수 있다. 그 중에 한 쪽은 기장 죽이 있었고 다른 쪽에 고기로 만든 수프가 있었다. 

크나이트의 홀(1층)
15세기의 성의 위층에 있는 대각선 궁륭이 있는 홀이며 성의 다니는 길이 내부 마당을 향한다. 복도로부터 홀들은 안쪽으로 열렸습니다. 현재의 조각 장식이 있는 고딕 양식의 창문은 19세기 후반에 만들어졌습니다.
방의 주요 하이라이트는 난로가 녹색으로 유약되고 성 발굴 과정에서 발견된 조각들로 만들어 재건축되었는 것이다. 난로는 고딕 장식물이며 각 타일은 세련한 부조 조각이다. 아래쪽에는 구운 과자 형 타일들이 있는데 위쪽에는 말등위에 앉아 있는 협객이 창을 손에 드는 형 타일들이 있다. 난로와 홀도 여기부터 이름이 지어졌다: 협객 그림과 반협객이 있는 난로. 
홀에서는 박물관 컬렉션의 원본 르네상스 작품들이 보관되어 있다.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의 상자, 테이블, 도자기 캐비닛들이 가구들로 구성한다. 의상 상자들의 하이라이트는 다양한 색깔이 있는 뮈늬들로 만들어지고 도시 풍경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것들은 신부의 의상을 담고 상자 장식을 통해 가족의 지위와 부유도 보여준다.

로맨 룸(브리게티오 벽화, 1층)
다누배 강위에 있는 브리게도 도시에 있는 사관의 집들에 있는 방의 벽화들은 벽에 걸린 그림으로 장식되다. 원래 더 큰 주거용 건물의 부지는 기원후 2세기부터 만들어진 그림으로 장식되었습니다. 집은 야만인의 침략으로 파괴되었으며 1961년에 그 집이 발굴되었다. 수십 년간의 재건축 및 복원 작업을 거쳐 이제 저희는 홀 전체를 선보일 수 있게 되었습다.
방의 모든 표면이 페인트 되고 건물의 요소가 모방되고 벽들이 상형들로 페인트 되어 있다. 사진들에는 ​​파리 심판의 유명한 장면이나 로마 건국 우화 등 그리스-로마 신화의 인기 있는 이야기가 담겨 있다. 벽화들은 높은 예술적 수준을 보여주며, 그 지방에서 로마 문화를 주장하고 고귀하고 교육 잘 받은 주인이 누구였는지 분명히 증명한다. 

도시가 탄생한다( 지역의 역사 정기적 전시가 2층에 있다)
타타 도시는 1727년부터 Esterházy 가적의 재산이었다. 도시는 18세기에 건설되었으며 이 시기는 도시가 재탄생하는 시기였다. 이 유산을 인수한 József Esterházy 판사가 이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도시 역사 전시회는 도시 소유자, 기술자, 연예인, 정치가들의 설명을 통해 그들의 예명을 부각 시키고 도시가 더 인기있게 하고 도시의 현재 이미지를 형성에 기여했다.
전시를 마무리하는 카페에서는 1939년에 촬영한 영화가 자연과 유적이 다양한 도시의 특별한 이미지를 잘 보여줬다. 



Kuny Domokos Museum 


 


 


Welcome to our museum! Please let us show you around the permanent exhibitions in the castle 


with the help of our short guide. We wish you a pleasant time!


 


 


The Tata Castle


 


Tata Castle was built by the Hungarian King Sigismund, later the German


-


Roman Emperor, 


around 1400. The 15th century condition of the building of the water


-


protected royal 


castle can


 


be seen on the maquettes on the ground floor. During the Turkish wars, th


e castle of Tata became 


a fortress guarding the frontier of the Turkish occupation, the scene of military events, during 


which it experienced 15 sieges. The former castle, of regular beauty, was destroyed, and only 


one wing and one tower remain after the T


urkish wars. 


 


The castle building has been home to the city's museum since 1954.


 


The museum is named after Domokos Kuny, who was the head of the local ceramics factory in 


the 18th century, and a maker of beautiful earthenware dishes.


 


 


Roman stone museum (l


apidarium, ground floor)


 


From the 1st century A.D., the area of today's Transdanubia 


-


 


which includes the present city of 


Tata 


-


 


became part of the Roman Empire as the province of Pannonia. Along the Danube, as 


part of the 


“


limes


” 


border line, a military c


amp was established in nearby Brigetio (the area of 


present


-


day Szőny), surrounded by a bourgeois town. Most of the stone monuments that can be 


seen in our stone gallery come from this area. 


 


Some of the carved/inscribed stones are tombstones and some are 


altar stones. 


 


The deceased are surmounted by a carved stone (stele) with a Latin inscription at the bottom 


commemorating the deceased, mentioning his occupation, age, the person who had the stone 


placed and the name of the reigning Caesar. In the upper pa


rt there is a relief image of the 


deceased and his family.


 


The altar stones were votive gifts, offered to various gods in gratitude when they thought he 


had protected them from harm or fulfilled a wish.


 


 


Medieval stone museum (lapidarium, ground floor)


 


On 


the inner wall of the lapidarium carvings found during the excavations of the Tata castle can 


be seen, which belonged to the former magnificent royal castle, such as a parapet fragment and 


a twisted window divider pillar. A red marble tombstone found in th


e area of Tata bears the 


names of Master Márton and his wife Margit, and the year 1492 is clearly visible.


 


In the middle of the hall and at the outer wall you can see a medieval monastery of unique 


importance and quality, the stone monuments of the nearby 


Abbey of Vértesszentk


e


res


z


t. The 


patroness of the monastery was the Csák clan. The building was used by the Cistercian order, 


the beginning of the construction of the great temple can be dated to around 1200. The church 


was unique in its floor plan and app


earance, and extremely rich in carved decoration. The 


exhibition shows the symbolic animal figures of the pillars from the church, dragon snakes, 


lions, which symbolize the evil that lurks over man. We can see the prophet figures on the 


gateposts, but also


 


the figure of St Peter holding the key and a lion on a rope, the symbol of 


evil. 


 


 


Weekdays in the Middle Ages (Ground Floor)


 


An excavation on Öreg Kovács Hill, on the outskirts of the neighbouring village of Baj, 


revealed an Árpád


-


era rotunda with a ceme


tery around it. As part of the village next to it, the 


manor house of the landlord of the village was also discovered. The artefacts on display in the 


room illustrate medieval village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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